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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는 일이 2-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시간을 계속 쪼개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일하다간 일 오래 못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욕이 충만해서,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들 다 빨리 해서 

주님의 걱정 근심이랑, 

선생님 힘든 것 다 해결해 줄게요.’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에 하루, 이틀이 지나갔고 

매일 매일 꾸준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하다보니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선생님도 정말 많은 편지에 보고에, 

말씀에 너무너무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식사 하실 시간도 없으시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선생이 말씀에 편지에 깊이 들어가서 행하니, 

끼니도 거르고 잠도 안자고 일한다. 

사랑의 깊은 세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며 

그 근본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자고 일 한다고 해서 

겉만 보고 너도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 사랑하자 함이다. 

고로 그 중심에 사랑하는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네게, 그리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네 근본에는 

지금 일을 하려고 일을 하지 않냐.’하고 말씀하시며 

‘섭리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가떨어진 자들이 많다. 

지쳐버린 자들도 많고, 

지쳤다가 회복하고 일하다가, 

다시 지쳐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자들도 많다. 

근본 생각이 잘못되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주님과 대화한 글입니다. )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일할 때 일만 하면 쉽게 지친다. 

일이니까 지치지. 

고로 생각을 전환해 가면서 해야 해. 

많은 일을 해도 

나와 같이 하면 금방하고, 

적은 일을 해도 나와 떨어지면 

어려운 일되는 거잖아. 

고로 나와 함께하자.

많은 섭리인들이 일을 일로 해서 

많이들 나가떨어진다.

넘어지고 지쳐서 

한동안 신앙생활의 리듬을 깨트리다가

다시 회복하면 싸우듯이 일을 한다. 

특히 지도자들 일하는 것 보면, 

하는 것부터가 위태위태하다.

일 할 때 일만하고 

앞뒤 좌우 안보고, 

앞만 보며, 

특히 자기 자신 안 돌아보니 

지쳐서 넘어지고 

형제랑 부딪히며 스스로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운전 할 때 

차 뒤에 뒷 차가 

여유 없이 바짝 갖다 붙이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진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유가 없으면 일을 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앞뒤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다. 

고로 일할 때 긴장은 해도 

여유는 잊어선 안 된다.

(주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집중해야 하는 일이라서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전 너무 긴장돼요.)

내가 말하는 여유는 

시간을 두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야.

마음에 안정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다. 

촉박해 하면 실수하잖아. 

그리고 금세 불안해 진다.

그러니까 한 템포 마음을 쉬게 하고 

다시 하는 것이다.

일을 하다가 

한계까지 왔으면 

한 템포 쉬고 

생각의 전환하고

다시 하면 된다. 

너희는 선생이 아니니까 

계속 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산도 보고 물도 보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말 한마디 해줄게. 

사람들이 일하면서 

낙심하고 지쳐 넘어지는 것은 

핵심을 잃어서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 

사랑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나의 일을 해 주는 것, 

강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일, 

나의 육신이 되어주는 일이 

나와 사랑을 하는 일인데 

다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하니 

일만하고 있다.

일만 하면 곤고하지, 

일만하면 힘들지. 

재미가 없어.

나와 사랑하는 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자가 없고,

혼자 일 해 버리고, 

혼자 행해버리고 나서, 

후에 힘들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귀히 말하니 귀히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자함이다.

행하면서 나와 일체되어 사랑을 해보자 함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와 일체되지 않고 

그냥 너희의 일만을 하면서 

일을 해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하느냐.

근본에 나를 두고 행해야 재미가 있다. 

일 할 때 나 자주 까먹지? 

잊지 않냐.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는지 잊지 말아야 

그 근본에 내가 같이 들어가 행한다.

일만 보고,

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금방 식어 버린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내가 일을 시키기가 무서워진다.

인생은 핵을 쳐야 성공하고, 

인생은 핵을 치는 시간들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일 중에 

가장 핵 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많은 사랑 중에 

가장 핵 적인 시랑을 먼저 해야 하듯,

너희가 일할 때도 

가장 핵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행하여라.

일 할 때 나 놓치면 꼬꾸라져, 넘어진다.

실패자들 많이 보았다. 



아무리 대단한 자도, 

아무리 선생이 큰일 시킨 자도 

일만 하다가 넘어 지는 것 보지 않았냐.

너희는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킴은 

함께 사랑하자함이다.

나와 함께 나누자 함이니 

이를 알고 

내가 너희에게 시킨 일을 행함은, 

나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라.

사랑한다. 

너에게 권고했다. 

사랑의성자다.


